
(수원=연합뉴스) 최종호 기자 = 경기 수원시는 클라우드(인터넷 기반 자원 공유)
를 기반으로 한 산하 공공기관의 공통업무 통합 시스템을 구축했다고 8일 밝혔
다.

이 시스템은 전자문서, 메신저, 웹메일, 기관 포털 등의 서비스를 제공하며 수원
시체육회·수원시국제교류센터 등 12개 공공기관에 설치됐다.

현재 7개 기관이 이 시스템을 통해 업무를 하고 있고 나머지 5개 기관은 오는 7
월까지 이 시스템을 사용해 업무를 수행하는 방식으로 전환할 예정이다.

시 산하 13개 공공기관 중 업무 특화성을 고려해 이 시스템을 구축하지 않은 시
정연구원을 제외한 모든 공공기관이 통합 업무시스템을 사용하게 된다.

시는 이 시스템이 자리 잡으면 공공기관에서 수기 업무처리가 사라지고 이로 인
해 자료의 투명성을 확보할 것으로 보고 있다.

시 관계자는 "하나의 시스템을 만들고 이에 대한 계정을 공공기관마다 따로 사용
하는 개념이어서 기관들이 각자 업무 시스템을 구축해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과
인력을 줄일 수 있고 유기적으로 협업할 수 있어 업무 효율성도 늘어날 것으로
기대한다"며 "이러한 공공기관 통합 업무시스템 구축은 수원이 전국에서 처
음"이라고 말했다.

종이문서 사라진다…수원시 공공기관 통
합 업무시스템 구축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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"기관마다 운영하는 것보다 예산 절감·업무 효율성 증대"

수원시청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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